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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천무 다연장 로켓의 모습. (사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202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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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노르웨이에 1조3000억원 규모 '천무'를 수출했다는 소식에도 2일 5%

가까이 하락하며 장을 마쳤다.

케빈 워시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의 차기 연준 의장 지명 소식으로 인한 '워시 쇼크'에 국내증시가 휩쓸리며 호

재가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4.69% 하락한 123만9000원에 거래를

마무리했다.

장중 한때 3.69% 오른 134만8000원을 터치했으나 국내증시 전반에 '패닉셀'이 쏟아지며 하락 전환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장전에 노르웨이 국방물자청(NDMA)과 천무 16문, 유도미사일, 종합군수지원 등을 포함하는 총

9억2200만 달러(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천무 풀패키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노르웨이에서 열린 계약식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종 대통령실 안보1차장,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서민정 주노르

웨이 대한민국 대사, 마르테 게르하르센 노르웨이 국방차관, 라르스 레르비크 노르웨이 육군 사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손재

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와 그로 야레 노르웨이 국방물자청(NDMA) 청장이 계약서에 서명했다.



당초 노르웨이 사업은 미 록히드마틴의 하이마스(HIMARS), 유럽 KNDS의 '유로-풀스(EURO-PULS)'라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NATO) 주력 무기체계와의 경쟁으로 수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방산외교'가 수주 경쟁의 흐름을 바꿨

다는 분석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노르웨이 천무 계약을 계기로 K9 자주포에 이어 천무를 글로벌 베스트셀러 무기체계로 육성할 계획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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